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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for 

group work, learning engagement, and problem-solving skills in the corporate flipped learning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flipped learning 

participants in Korean companies. A total of 219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for group work, and learning engagement significantly affected on problem-solving 

skills. Second, self-determination and self-efficacy for group work positively affected on learning 

engagement. Third, learning engagement had a mediating effect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self-efficacy for group work, 

and problem-solving skill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consider a proposal to improv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blem-solving skills in corporate flipped learning 

environments.

Key Words : Corporate education, flipped learning,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for group work, 

learning engagement, problem solv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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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에서 수행된 플립드 러닝 참여자 총 

219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기결

정성,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은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습몰입은 자기결정성과 문제해결력의 관계,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 참가자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교육 환경에서 플립드 러닝 적용 시에 고려해야 하는 학문적·실천적 시사점

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기업교육, 플립드 러닝, 자기결정성,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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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빨라짐에 따라 기업 교육

훈련 분야에서 기존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구성원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Kwon & Lee, 2022). 특히 이는 지

식전달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에서 교육 수요자의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

력, 정보수집 및 가공 능력과 같은 직무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Han & Lee, 2017; Seo & Kim, 2015). 문제해결력은 문제의 상황

을 해결하고 현재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으로(Bransford & Stein, 1984), 학습자가 어

떤 직무와 문제에 직면할 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중 하나로 기업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Chae & Yang, 2019). 이에 최근 기업교육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

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Jung, 2018; Nederveld & Berge, 2015; Senali et al., 

2022). 

플립드 러닝은 학습자가 오프라인 수업 전에 제공된 수업내용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미리 

학습하고 오프라인 수업 중에는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 프로젝트학습 등의 심화학습을 진행

하는 교육 방법으로(Bergmann & Sams, 2012),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부터 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실행되고 있다(Jung, 2018). 플립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기

업교육에서 교육적 성과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Sarsar & 

Yilmaz, 2018). 플립드 러닝의 성과 달성 가능성에 따라 최근 플립드 러닝에서 다양한 변인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학교 교육에서 플립드 러닝과 문제해결력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지거나(Kan & Shin, 2019; Kim et al., 2020; Lim, 2015; Moon, 2023), 해외 기업환

경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Nederveld & Berge, 2015; Sarsar & Yilmaz, 2018). 국내 기업교

육 환경에서 플립드 러닝의 성과로 문제해결력과 같은 직무역량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므로(Pak et al., 2022), 기업교육에서 기대하는 플립드 러닝의 성과 달성을 위해 특히 고

차원적 사고력인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립드 러닝을 설계 및 운영 시에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고차원적 

사고력 신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전통

적인 교육환경에 비해 학습자 중심 환경에서는 학습 동기나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이나 

태도, 가치관 등이 학업성취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립드 러닝 또한 학습자

의 동기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된다(Lim et al., 2016). 정의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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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주요 요인 중 자기결정성은 인간의 동기에 대해 자율과 

통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Deci & Ryan, 1985), 학습에 대한 태도나 성과는 자기결정성 정도

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Grolnick & Ryan, 1987; Miserandino, 1996). 플립드 러

닝 환경에 비춰 보았을 때 자기결정성의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은 상호작용에서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Lim et al., 2016).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복합적 환

경을 제공하는 플립드 러닝에서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의적 측면만으로 분석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

한 요인을 협력적, 행동적 측면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플립드 러닝의 수업 중 학습은 주로 협력학습으로 진행되며, 자기효능

감은 협력학습의 학습성과 도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You, 2014). 자기효능감 외에 협

력학습에서 학습성과에 미칠 수 있는 효능감으로는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으며(Lim, 

2011; 2012; You, 2014), 협력적 자기효능감이란 협력 학습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가 공동의 

과제 수행에 있어 큰 역할로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Alavi & 

McCormick, 2008).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요

인으로 확인되었고(Park & Ko, 2016), 학습과정 중 부정적 지각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파악된다(You, 2014). 또한, Lee et al.(2021)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협업 수업

몰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 교육의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

구에서는 기업교육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성과 중 문제해결력을 

예측하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학습몰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플립드 러닝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함에 따라 학습효과가 높아지기 때문

에 행동적 측면의 학습몰입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학습몰입은 수업시간에 참여하고 활동

하며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집중하고 끝마치려고 하는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태도로 정의된다(Schilling, 2009).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몰입은 여러 학습자 역량에 유

의한 연관성이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으며(Kim 

& Cho, 2020; Park & Oh, 2016), 자기결정성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Jang et al., 2021; Kim & Park, 2018; Lee, 2020). 또한, 학습몰입은 문제해결력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Hong & Song, 2015; Kim & Ko, 2014). 그러나 대부분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으며 기업교육 환경에서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

정이다.

문제해결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고차원적 인지능력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력은 개인의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팀 효능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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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사고경향 등 다양한 정의적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Woo et el., 2015). 문제해결력

의 인지적 스킬 중 개인의 통제는 문제해결 활동 중에 얼마나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통제가 

가능한지를 의미하며(Heppner, 1988; Heppner & Peterson, 1982; MacNair & Elliott, 1992), 

이는 자기결정성의 자율성과, 자신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지적 몰입과 관련성

이 높다. 문제해결자신감은 문제해결 활동 중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

하고, 이는 자기결정성의 효능감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Fredricks 

et al., 2004)와 관련 있다. Rim & Ahn(2016)은 플립드 러닝이 학습자의 수업 몰입도와 문제

해결력 향상에 정의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플립드 러닝 

수업 연구(Chae & Kim, 2017)에서도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해외 기업

환경에서도 직원과 관리자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플립드 러닝

을 활용하고 있다(Nederveld & Berge, 2015).

플립드 러닝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제공하는 학습자료를 자기주도적으로 온라인 학습

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학습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업에 

비해 학습자의 동기적 측면과 협력적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 요인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몰입 그리고 학습성

과로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정의

적, 협력적, 행동적 측면의 어떠한 요인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이 문제해결

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의 영향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 플립드 러닝과 문제해결력

플립드 러닝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의 

한 형태로(Staker & Horn, 2012) 학습자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ICT 기술과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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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수업방식을 의미한다(Baek et al., 2015; Findlay-Thompson & Mombourquette, 

2014). 플립드 러닝은 교실 밖 또는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와 매체를 통해 

선수지식을 제공하며, 교실 내에서는 소규모 그룹 단위로 협력학습이 이루어진다

(Frydenberg, 2013; Stone, 2012). 또한, 교수자의 역할은 조언자나 촉진자로서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이다(Davies et al., 2013; Lee, 2014).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온라인 사전학습을 통해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의 속도를 조절하며 배우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복습할 수 있으며, 쉬운 부분은 생략

할 수 있다(Pak, 2014).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가 다음 단계의 학습으로 넘어가기 전, 학습자

의 이해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학습 영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당 부분을 완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Hong, 2016).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플립드 러닝이 학습자의 적극적 학습참여를 유발하여 사회적 지식 구성 및 고차원적인 사고

를 이끌어 성취도 및 만족도 등 긍정적 교육효과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Hong, 2016; N. 

I. Kim et al., 2014; Lee & Kim, 2018).

또한, 기업 환경에서 플립드 러닝의 적용은 학습자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

는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Kim et al., 2021). 이를 

충족하고자 기업은 단순 지식전달의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이 아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상호작용 중심의 교수법을 제공하는 추세이다(Choi & Choi, 2016; Suh, 2016). 특히 기업 내 

구성원의 훈련 및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업무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할

애해야 하기에, 학습자 본인의 스케줄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에 대

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교육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플립드 러닝이 기업 환경에서 주목받

고 있다(Lai & Hwang, 2016; Park, 2018; Senali et al., 2022). 

문제해결력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

한 학습자들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 전이시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Gagné, 1985; Jonassen, 1997). 문제해결력은 이론적으로 문제해결자신감, 접근회피스타일, 

개인적 통제로 구분된다(Heppner, 1988; Heppner & Peterson, 1982). 문제해결자신감은 문제

를 직면한 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 중에, 다양한 문제에 대처 가능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개인의 통제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스스로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Heppner, 1988; MacNair & Elliott, 1992). 문제해

결자신감과 개인 통제력이 높을수록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서, 문제중심적으로 활동을 진

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긍정적인 학습성과로 이어지게 된다(Elliott et al., 1990; Heppner et 

al., 1995). 접근회피스타일은 문제를 인지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접근하는지 또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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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무시하거나 도피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경향을 의미한다(Heppner, 1988; Heppner & 

Peterson, 1982; MacNair & Elliott, 1992).

특히, 플립드 러닝에서는 학습자가 온라인 사전학습을 통해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 교실 

수업 내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론의 설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토의, 사례연

구,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과 같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비판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Seo, 2015). 결국, 플립드 러닝은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

식의 재구성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 함양과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

는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환경에서 신규 입사자 교육 및 

제품교육, 기술훈련 등에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여 책임감, 상호작용, 협력적 활동, 문제해결

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Lee & Recker, 2013; Nederveld & 

Berge, 2015; Sarsar & Yilmaz, 2018).

2.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인식함

에 따라 내적 동기와 자율성이 결정되는 이론으로(Ryan & Deci, 1985), 자율성에 따라 동기

를 구분하며 개인의 특성, 성격, 가치관 등 내적인 근거들이 개인의 행동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Deci & Ryan, 1991; 2000). 자기결정성 이론은 기본 심리 욕구로써 자율

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심리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내적 동기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 창의적 행동, 자신감, 참여, 만족감 등이 촉진된다고 

보았다(Kim, 2012; Kim et al., 2013). 

자율성은 모든 행동의 원인이 개인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다른 외적인 요인보다는 스

스로 주체가 되어 조절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능성과 관계가 높아 기본 심리 욕구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Deci & Ryan, 2000; Jeon et al., 2011; Kim, 2010). 유능성은 자신

이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를 원하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욕구로서 자신이 능력 있고 넘

치는 자신감과 효율성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Ryan & Deci, 2002). 관계성은 타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서로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소속감

을 느끼려고 하는 욕구이다(Ryan & Deci, 2004). 관계성은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회의 

소속감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크다(K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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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group work)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지만, 협

력학습에서 자신과 팀에게 주어진 과제를 주변과 상호작용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정의된다(Alavi & McCormick, 2008).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동료 구성원과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협력적인 상황에서 참여도를 높여주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한다(Pescosolido, 2003).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임을 연

구를 통해 밝혀져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Lim, 2011). 실제로 You(2014)는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학습몰입,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고, 플립드 러닝과 같은 협력학습 환경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학습몰입

학습몰입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바라보는 시점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어 오

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학습을 진행하거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실제 투입한 시간적 

개념을 몰입으로 정의하거나(Astin, 1993), 목표로 하는 학습결과를 위해 수업과 과제 해결에 

쏟는 노력의 질(quality of effort)로 정의되었다(Coates, 2006; Hu & Kuh, 2002). 즉, 학습몰입

은 바람직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적인 모든 활동에 학습자 스스로 투자하는 노력의 

질로 정의되었다(Hu & Kuh, 2002). 외현적인 행동만으로 학습몰입을 설명했던 초기 연구들 

이후에 행동적 요소와 더불어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과 연구들을 통해 학습몰입에 대한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도 함께 연구되었다(Coates, 2006; Fredricks et al., 2003; 

Newmann et al., 1992; Schreiner & Louis, 2006). 

인지적 몰입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기술을 습득하고 복잡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습한 

내용을 재정의하는 등의 직접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정서적 몰입은 개인이 인식하는 교수

자, 동료 구성원, 학업 등에 대한 심리적 정서를 의미하며 학습자를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이다(Bush, 2006; Fredricks et al., 2003; He, 2009; Reeve et al., 2004; You & 

Kang, 2012). 행동적 몰입은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동료 

구성원이나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학습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여 학습을 

완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표현된다(Fredricks et al., 2004; Linnenbrink & Pintrich, 2003).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141

5. 변인 간 관계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은 학습 태도와 성취감과 함께 학습 참여 활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Jang et al., 2010),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이 높은 학습

자는 협력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문제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hn & 

Kim, 2014). 또한, 내재적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기결정감과 개인적 유

능감을 느끼고,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한다(Deci & Ryan, 1985). Lee & Jang(2022)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고 학업에 동기와 흥미를 잃지 않는 자아

탄력성과 학업 탄력성이 높은 학습자는 문제해결력이 높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

에서 자기결정성이 문제해결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Park, 2020)

와 내재적 동기가 높은 학습자에게 외재적 동기가 추가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

과에 따라(Hennessey et al., 1989), 자기결정성은 문제해결력 긍정적인 영향을 그치는 중요

한 요소로 판단된다. 

협력적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는 개인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지만(Lim et al., 

2015),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탐구 기반 협력학습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학습참여와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

혀졌다(Lim, 2011). 특히 온라인 기반 협력학습에서 협력적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취도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Lim, 2012). 또한,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소규모 

그룹이나 팀 학습의 만족도와 성취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You, 2014), 문제해결력에

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 Ko, 2016; Park & Park, 2022).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는 토론, 집단 문제해결, 팀 프로젝트 활동과 같은 협력학습이 이뤄지므로 플

립드 러닝 맥락에서도 학습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고

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몰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Skinner & Belmont, 1993; You & Kang, 2012)에

서는 학습몰입의 하위 세 요인을 모두 충족한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전략

을 사용하여 학습활동과 과제를 집중하고 학습을 지속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수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습몰입은 학습성과와 관련된 학습만족도, 성취도 등에 정적인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ini et al., 2006; Chen et al., 2008). 즉, 성공적이며 의미 있는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학습 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등 

다차원적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You et al., 2014). 또한, 플립드 러닝 환

경에서 학습몰입은 플립드 러닝 수업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며 학업적 자기조절과 만족

도, 자기결정성 동기와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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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18)의 연구에서도 학습몰입은 교수학습의 질과 인지된 학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몰입은 수업내용, 상호작용과 같은 수업의 질 요인과 학습만족

도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Park,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성향을 나타

내는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교육성과인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고 더불어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기업 교육훈련 참가자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자기결정성,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선정하고, 변인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을 매개변

인으로 선정하여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변인들의 구조

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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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플립드 러닝을 진행하는 기업 4곳

의 인사 및 교육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직원 총 

219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들

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구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102명(46.6%), 여성은 117명(53.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

았다. 연령의 경우 31세-35세가 93명(42.5%)으로 전체 설문 응답자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26세-30세 66명(30.1%), 36세-40세 45명(20.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사무직이 112명(51.1%)으로 전체 설문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전문기술직 59명(26.9%), 기타 36명(16.4%)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직급의 경우 사원이 84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 63명(28.8%), 과장 37명(16.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변인 별 문항 수와 예시 문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자기결정

성을 측정하기 위해 Ryan & Deci(2002)의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바탕으로 Lee & Kim(2008)

이 개발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자율성 6문항, 유능성 6문항, 관계성 6문항)를 사용하

였다.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자율성은 .79, 유능성은 .80, 관

계성은 .87이고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Alavi & McCormick(2008)가 개발한 총 19문항의 협력적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for Group Work Measure)로 측정하였다. 개별 문항은 ‘나는 팀원들의 

생각을 통합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은 Alavi & 

McCormick(2008) 연구에서는 .95이었으며, Park & Ko(2016) 연구에서는 .93으로 보고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타당도 검증결과는 Kaiser-Meyer-Okin 적합성 검증 .79, Barlett 구형성 검증 

746.22(df=210, p<.001)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 측정도구는 He(2009)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었고, Sim & Song(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인지적 몰입 9문항, 정서적 몰입 5문항, 행동적 몰입 6문항)를 본 연구

의 맥락에 맞게 교육공학 전문가 2인의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Handelsman et al.(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값은 인지적 몰입 .82, 정서적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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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행동적 몰입 .80으로 나타났다. He(2009)의 연구에서 따르면 전체 Cronbach α값은 .88, 

Sim & Song(2014)의 연구에서는 .92로 보고되었다.

문제해결력 측정도구는 Heppner & Petersen(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 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SI 척도는 문제해결자신감 11문

항, 접근-회피 양식 16문항, 개인통제력 5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는 문제해결자신감 .82, 접근-회피 양식 .83, 개인통제력 .63, 전체 .87이이며, Kang et al. 

(2007)이 한국어로 번안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문제해결확신 .90, 접근회피

형태 .76, 개인의 통제 .63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도구 및 문항 예시

측정변인 문항 수 문항 예시

자기
결정성

자율성 6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다고 느낀다

유능성 6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관계성 6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협력적
 자기
효능감

리더십 발휘 5 나는 팀 과제의 핵심 이슈를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다.

의견교환 5
나는 다른 팀 구성원들에게 내 의견을 거리낌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의견평가 3
나는 다른 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가 지닌 약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알려줄 수 있다.

의견통합 6
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팀 구성원들의 견해를 통합
할 수 있다.

학습
몰입

인지적 몰입 9 나는 선행학습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학습하였다
정서적 몰입 5 나는 이 수업에서의 플립드 러닝을 즐겼다.

행동적 몰입 6
나는 학습활동을 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교수(강사)님
께 질문하였다.

문제
해결력

문제해결자신감 11 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접근-회피 양식 16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는 그 이유를 찾는다.

개인통제력 5 나는 감정의 통제를 잘하므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을 위해 다차원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수치를 토대로 측정모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신뢰도 파악을 위해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추출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계산하였고, 추가로 Cronbach α값을 도출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합성신뢰도 분석 결과, 자기결정성 .952, 협력적 자기효능감 .979, 학습몰입 .959, 문제해결

력 .983으로, 적절성 판단기준인 .6 이상 값을 보여 합성신뢰도 차원에서 변인들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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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Gefen, 2003). 평균추출분산의 경우 자기결정성 .870, 협력적 자

기효능감 .920, 학습몰입 .887, 문제해결력 .950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신뢰도 판단 기준인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agozzi & Yi, 1988). 또한, 각 변인의 Cronbach α 값은 

자기결정성 .928, 협력적 자기효능감 .967, 학습몰입 .973, 문제해결력 .957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일반적인 내적일관성 신뢰도 판단 기준인 .7 이상을 충족하였다(Murphy & 

Davidshofer, 198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해당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렴타당도 평가결과를 위해 잠재변인 각각의 관측변인별 요인 적재치를 파악한 결과, 모

든 관측변인은 표준화 적재량이 .8 이상으로 해당 잠재변인에 높게 적재되었으며, 모든 적재

치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10).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는 AVE 값과 상관계수의 제곱(∅  )갑을 비교하였다. Woo(2012)의 연구에 따르면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375~.707) AVE 값(.870~.95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통계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23.0과 AMOS 23.0으로, 구체적

인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먼저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

인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연구변인 측

정에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

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수치를 토대로 일련의 신뢰성 지표와 타당성 지표를 

평가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내적일관성 판단을 위해 이용되는 Cronbach α 계수를 참고

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변인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들의 수준과 특성, 응답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Likert 척도이기 때문에 Pearson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연구모형을 실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근거한 Bootstrapping을 기법을 사용하여 잠

재변인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5,000회의 Bootstrapping을 통해 도출된 모수치에 대해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측정을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여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 CMB)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검토를 위하여 Harman’s 

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을 1개 요인으로 고정하고 도출한 총 분산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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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3%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방법편의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판단기준( 

5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Roni, 2014).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탐색한 자기결정성,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문제해결력의 각 연구변인

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상관관계

1 2 3 4

1. 자기결정성 3.70 .59 -.46 3.47 1

2. 협력적 자기효능감 3.81 .66 -.61 1.98 .75** 1

3. 학습몰입 3.44 .90 -.65 .59 .57** .61** 1

4. 문제해결력 3.81 .58 -.55 3.91 .72** .79** .63** 1
** p<.01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먼저, 설문 응답자의 인식 수준과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평균은 3.44 ~ 3.81이었으며, 변인의 표준편차는 .57 ~ .94의 범위로 나타

났다. 추가적으로 설문 응답에 따른 각 변인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

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비정규성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규칙(conservative rule of thumb)에 따르면, 왜도가 8.0~20.0 사이의 값이

거나, 첨도가 10.0 이상의 값인 경우 비정규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line, 2011). 

정규성 확인 결과 왜도의 절댓값 범위는 .46∼.65, 첨도 절댓값 범위는 .59∼3.91로 나타나 

자료의 비정규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57~.7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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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은 측정모형을 통해 검증된 잠재변인들 간 경로를 설정한 연구모형 평가

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설정한 연구모형 평가를 위해 모형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적합도  (df) RMSEA CFI TLI SRMR

기준값 - .08 이하 .9 이상 .9 이상 .08 이하

수치 107.078(59) .06 .98 .98 .02

<표 3>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본 결과는 RMSEA .06, CFI .98, 

TLI .98, SRMR .02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수용조건을 충족시키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협력적 자기효능감 → 학습몰입 .65 .46 .15 4.36***

자기결정성 → 학습몰입 .45 .23 .20 2.22*

학습몰입 → 문제해결력 .11 .18 .03 3.38***

자기결정성 → 문제해결력 .29 .24 .09 3.15**

협력적 자기효능감 → 문제해결력 .47 .52 .07 6.52***

* p<.05, ** p<.01, *** p<.001

<표 4>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 결과

협력적 자기효능감(B=.65, β=.46, p<.001)과 자기결정성(B=.45, β=.23, p<.05)은 학습몰입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학습몰입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몰입은 문제

해결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11, β=.18, p<.001), 학습몰입 수

준이 증가할 경우 문제해결력 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협력적 자기효능감

(B=.47, β=.52, p<.001)과 자기결정성(B=.29, β=.24, p<.01) 모두 문제해결력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은 경우 해당 

구성원의 문제해결력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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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각 변수 간 경로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다

음 <표 5>와 같다. 

경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 학습몰입 .46*** .46*** -

자기결정성 → 학습몰입 .23* .23* -

학습몰입 → 문제해결력 .18** .18** -

자기결정성 → 문제해결력 .29** .24* .04*

협력적 자기효능감 → 문제해결력 .60*** .52*** .08***

* p<.05, ** p<.01, *** p<.001

<표 5>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석결과

자기결정성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24, p<.05), 

자기결정성이 학습몰입을 통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매개(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β=.04, p<.05), 자기결정성과 문제해결력 영향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결정성은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결정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학습몰입 수준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 문제해결력에 간접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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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유의하였으며(β=.52, p<.001), 학습몰입을 통한 매개(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β=.08, p<.001),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영향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자기결정

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협력적 자기효능감도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침과 동시에 학습몰입을 통한 간접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이 문제

해결력과 구조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습몰입이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은 문제해결

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과 자기효능

감이, 그리고 학습몰입이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ong & Song, 

2015; Kim, 2015; Lee & Kim, 2015; Woo & Kim, 2017)와 일치한다. 따라서 문제해결력 향상

을 위해 학습몰입을 촉진시키는 것은 학습자들이 플립드 러닝 과정 중 선행학습을 통해 습

득한 지식을 토대로 교실 내 학습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와 동료 

구성원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활동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학습에 대한 참

여를 높이고 추후 선행학습을 스스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학습몰입

에 더욱 효과적이고, 이는 곧 문제해결력도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기결정성이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

(Kim & Cho, 2012; E. Y. Kim et al., 2014)와 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You, 2014)와 결과가 

일치한다. 자기결정성의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이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유능성과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갖추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맥락에

서 동일한 개념이며, 관계성은 개인의 태도가 아닌 주변 환경 및 동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측면에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 학습몰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유능성이 높거나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팀 토론, 소규모 팀 프로

젝트,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플립드 러닝의 오프라

인 수업 활동(토의, 사례연구,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에서 관계성 욕구와 협력적 자

기효능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한다면 적극적으로 학습참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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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고 학습몰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

몰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 및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사이에

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습몰입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Choi et al., 2019; Pak et al., 2022; Pak, 2020). 따라서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때, 자기결정성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으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학습몰입을 통해서도 문제해결력을 향상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자기결정성 기본 심리 욕구 

수준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교수전략에 적용하여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즉, 교수자가 높은 수준의 학습 동기를 유도하여 학습자

가 수업 중 협력학습 과정에서 동료 구성원들과의 과제 해결에 참여 및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제공하면, 학습자들은 습득한 지식을 실제적 문제해결에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

게 되는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기업 내 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 

중의 하나인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결정성, 협력적 자기효능

감,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학습몰입이 매개효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내 구성원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기업 교육훈

련 프로그램에 플립드 러닝을 적용할 경우, 교수자 및 운영자가 수업 설계 및 실행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과 과정적 차원의 요인 간 관계를 규명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업 환경에서 플립드 러닝의 적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는 연구 수행 맥락과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4개 기업의 교육훈련 참가자를 대상으

로 무선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부족하다. 일반화를 위해

서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표집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아직 기업에서 플립드 러닝이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은 이유로 현실에 맞춰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 플립드 러닝을 진행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후속 연구

에서는 좀 더 다양한 기업 또는 다양한 직무군 등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표집비율이 직무군은 일반사무직과 전문기술직으로, 직급은 사원과 대

리로, 나이는 26~35세로 편중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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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군과 직급을 균등한 비율로 선정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나이 분포는 

직급에 맞춰 적당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급을 균등한 비율로 배정한 추후 연구가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플립드 러닝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습과정에 주로 참

여하는 시기가 학습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 측정이 개인의 주

관적인 지각에 의한 자기보고 방식의 Likert 척도 설문으로 이루어져 실제 현실과 정합적으

로 비교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동일 기간 동안 학습을 진행한 인원들을 대상으

로 자기보고식 설문과 함께 관찰,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와 같이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거나 종속변인으로 설정

하여 진행한 연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요인을 매개 변인 또는 조절 변인으로 분석

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플립드 러닝 오프라인 수업 중에 진행되는 협력학습에

서의 학습성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나 조절효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기업 플립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현실임을 고려할 때,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특정 학습상황에서 매개 

또는 조절효과로 작용하여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효능감, 팀효능감, 상호작용, 상호

의존성 등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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